
갤러리 기체는 구나 작가(b.1982)의 네 번째 개인전 〈너와나와너와나 you And i And you And i 〉

를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최한다. 작가는 특정 심리상태와 연관되는 내면의 이미지들을 

모티브 삼아 대상과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계, 즉 모호함 내지 불연속에 주목해왔다. 

지난 전시 이후 2년만에 갖는 이번 개인전 역시 그런 작가적 관심의 연장선에서 회화, 공간설치, 

드로잉 등의 신작들을 선보인다.  

작가가 이번 작품들의 중심 소재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들이나 강의 풍경 나아가 주변 혹은 다른 

작가의 작품(권진규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등)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화면의 절제된 톤과 

형태 안에서 경계 없이 하나로 이어진 듯하다가도, 끝내 엇갈리며 부조화한다. 절제된 회화적 효

과는 무엇보다 대상과 형태의 선명함이 도드라진 전작들과 가장 대비되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장을 하나의 몸으로 가정해 위치시킨 공간설치 작업들은 기울어진 척추인 〈화이트 본〉

과 척추의 뼛조각인 〈화이트 본 프롬 어드레스〉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 역시 다른 작품들처럼 부

분 또는 전체로 연결돼 보이지만, 결국 엇갈리고, 파편으로 흩어진다. 작업들 고유의 개별성은 작

업 전반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된 채도와 표면을 물결처럼 처리한 방식이 의도하듯 하나의 덩어리

로 뭉쳐져 분명한 방향을 지시한다. 다만 그럼에도 ‘분명한 지시’는 기대와 달리 손(언어)에 잡히

지 않는다. 언어적(이성적) 틀 너머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구나 작가 현재 작업의 처음도 끝도 바

로 거기에 있다.  

“화이트블랙돌사이베이지오렌지두눈을 마주한다. 

눈 그늘 아래 오렌지살구햇빛주름으로 시선을 흘리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는 물빛얼굴이 된다. 

문득 병상위에벽지가 우리의 얼굴과도 같았던 것 같다. 

우리는 브라운그레이블루천과 한 몸과도 같이 포옹한다. 

에머랄드베이지죽음… 꿈을 이어나가야지. 

넘실거리는 화이트에머랄드블루바다, 바닷물과 포말이 흐려지고 다시금 선명해진다. 

입에 담긴 잿빛오렌지올리브굴, 서둘러 삼켜야할까. 

우리는 예전보다는 조금 휘어진 하얀뼈로 착장한다. 

바닷물과 포말이 흐려지고 다시금 선명해지더니 뼛조각으로 변신한다. 

“다시 두 눈을 마주하자.” 눈을 깜빡, 돌아갈 주소를 떠올리며 동시에 지워나간다.” 

_ 구나 작가 작업노트 中 

 

구나 작가(b.1982)는 수원대학교 조소학과와 홍익대학교 회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오뉴월이주

헌 (2017, 서울), 플레이스막 (2012, 서울), 쿤스트독(2011, 서울)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봇평콧등작

은미술관 (2018, 평창), 인천아트플랫폼B동갤러리 (2018, 인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6, 광주) 

등의 그룹전에 참가했다. 현재, 박수근미술관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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